
December 21, 2021  |  이주상 기자

[문화현장] 캔버스에 담긴 찬란한 꽃들의 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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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FunFun 문화현장]

<앵커>

미국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이 한국을 찾았습니다. 알렉스 카츠는 꽃의 화사한 순간을, 조각가 루이스

부르주아는 유칼립투스의 치유능력을 전해줍니다.

문화현장, 이주상 기자입니다.

<기자>

[알렉스 카츠 개인전 '꽃' / 2022년 2월 5일까지 / 타데우스 로팍 서울]

노란색과 붉은색, 그리고 보라색 꽃들이 연두색 이파리들과 함께 바람결에 하늘거리는 순간이 캔버스에

담겼습니다.

알렉스 카츠는 꽃의 핵심만 포착해 단색의 배경 위에 배치했습니다.

배경색은 꽃의 화사함을 부각할 뿐 아니라, 그 색 자체로도 꽃 못지않은 존재감을 드러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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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해나/타데우스 로팍 서울 큐레이터 : 꽃이 한 줄기 있더라도 한 송이 송이마다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

고 크기도 다르고, 다양한 대상 속에서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많이

하셨다고 합니다.]

여인들의 초상화에서도 카츠는 전체 구도와 색의 대비를 통해 순간을 포착해낸 듯한 이미지를 추구했습

니다.

[유칼립투스의 향기 / 2022년 1월 30일까지 / 국제갤러리]

'거미'로 유명한 조각가 루이스 부르주아에게 꽃과 식물들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.

불행했던 가정사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.

특히 어린 시절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며 사용했던 유칼립투스 나무 이파리는 애착의 대상이었습니다.

[윤혜정/국제갤러리 이사 : 미술이 부르주아에게 끼친 영향까지 생각을 한다면, 유칼립투스는 작가에게

있어서 어떤 치유의 의미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입니다.]

이번 전시는 작가 말년의 드로잉 작품들이 대부분인데 추상적 표현을 통해 부르주아 특유의 조각 작품

들을 연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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